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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 시즌 2 캡쳐 이미지
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이 전매특허인 신박한 게임들과 명문 대학생들의 기발한 두뇌 플레이로 몰입도를 더하며 예능 명작의
탄생을 알렸다.

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상위 1%의 진짜 천재들이 오직 두뇌만을 활용해 맞붙는 순도 100% 리얼리티
두뇌 배틀 서바이벌.

지난 6일 공개된 5회에서는 메인 매치에서 탈락해 포항공대와 데스 매치를 치를 학교로 옥스퍼드가 공개됐다. 이어 ‘합차 오목’과
베네핏 매치 ‘블라인드 스도쿠’까지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천재들의 접전이 계속됐다. 그 속에서 참가자들의 기발한 문제 풀이 방
식은 물론, 청춘들의 따뜻한 격려에 응원까지 더해져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레전드 회차가 완성됐다.

세 번째 탈락을 건 포항공대와 옥스퍼드의 데스 매치 ‘합차 오목’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예측불허의 전개로 진행되었다. 전
원이 체스에 익숙한 데다 수비적 전략을 선택하여 ‘살아남기’에 집중한 옥스퍼드가 초반 기세를 가져가며 여유롭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목의 필승 전략인 ‘쌍삼’으로 응수한 포항공대에게 급격히 판세가 기울면서 ‘고려대-MIT’에
이어 옥스퍼드가 세 번째로 메인홀을 떠나게 됐다.

포항공대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쟁쟁한 경쟁자였던 옥스퍼드의 탈락에 “착잡하다”, “마음이 무겁다”라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
다. 옥스퍼드 또한 탈락을 이끈 치명적 실수로 자책하는 팀원에게 “잘했어”, “괜찮아”라며 엄지를 들어 올리는 등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통해 치열한 게임 속에서 쌓인 끈끈한 우정을 보여줘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이로써 전 시즌 우승 팀인 서울대, ‘암기 왕’을 비롯해 전략적 묘수를 지닌 연세대, 무적의 팀으로 거듭난 카이스트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포항공대까지 ‘서연카포’로 서열이 다시 정돈되며 더욱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음 게임은 베네핏 매치 ’블라인드 스도쿠’. 시즌 1의 ‘블라인드 오목’보다 업그레이드돼 오직 눈으로 문제
를 풀고 암기해야 하는 살벌한 난이도로 천재들을 또 한 번 당황시켰다. 사전 테스트 스도쿠 1위에 빛나는 카이스트 황기현이 지난
피라미드 게임에 이어 또 한 번 서울대 조준형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가운데, 연세대 박세환과 포항공대 최진
현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괴물같은 암기력으로 재대결까지 진행하는 초박빙이 이어졌다. 연세대와 포항공대, 두 학교의 운명을 결
정지을 단 1칸의 숫자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빈칸을 채우고 최종 베네핏을 가져갈 것인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품의 매력 중 하나인 허를 찌르는 기발한 게임들과 찐천재들의 짜릿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미친
도파민. 게임들도 풀이 과정도 이해하지 못 하지만 뭔가 멋지다”, “대학전쟁 시즌 2 너무 기다렸다. 아이와도 함께 보길 강추. 다들
찐으로 천재다”, “이번 게임들 기획 다 미쳤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양한 전략이 관전 포인트”라며 작품을 향한 호평을 아끼지 않
았다. 또한 지속되는 시즌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염원도 매주 쏟아지고 있다. “진짜 쿠팡플레이 명작임. 꼭 무조건 봐라”, “재밌
다. 이 시리즈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정말 재밌어서 여기저기 추천하는 중”, “출연하는 그날까지 계속 시리즈 연장해달라”라며 다
양한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

찐천재들의 경이로운 두뇌 플레이는 물론, 청춘들의 열정과 빛나는 도전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 ‘대학전쟁’ 시즌 2
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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